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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유통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을 위한 데이터의 속성과 속성값의 표준화 방안과 정책 및 제도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수 및 선택 속성은 총 21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데이터 품질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속성이 발견되어,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등 자료유형별로 필수 및 선택 속성을 구체화하였다. 속성값의 표준화는 

ISO 8601 규칙에 따른 날짜 및 시간의 표기, 파일 형식과 성인 여부 등 제한된 범위의 속성값의 명확한 지정, 제목과 

관련된 정보의 상세한 기술 등을 포함하였다. 정책 및 제도적 고려사항은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의 확립,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pose considerations for attributes and their standardization strategies during 

the data collection process for electronic publications by domestic distributors f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research identified a total of 21 essential and optional attributes based on a survey and 

a Focused Group Interview (FGI) with the staff responsible for legal deposit and acquisition tasks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dditional attributes were found necessary during the data quality verification 

process, leading to the specification of essential and optional attributes for various types of materials, 

including eBooks, audiobooks, webtoons, and web novels. The standardization of attribute values, essential 

for enhancing the identifiability and management efficiency of electronic publications, included adherence 

to ISO 8601 rules for dates and times, clear designation of limited-range attribute values such as file 

format and adult content, and detailed descrip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itles.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ed the need for establishing standardized metadata requirements and continuous data quality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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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전자출판물은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출판 형태로, 이용자가 컴퓨터와 같

은 정보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간행물을 의미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매체 특성을 기준으

로 전자출판물을 전자책, 앱북, 오디오북, 웹소

설, 웹툰으로 구분하고 있다(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 2021). 전자책은 전통적인 종이책의 

내용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한 것으로, 다양

한 기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앱북은 애플리

케이션 형태의 전자책으로, 이용자 경험을 풍

부하게 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포함

한다. 오디오북은 텍스트 기반 콘텐츠를 오디

오 형태로 제공하는데, 이는 독자에게 새로운 

청취 경험을 제공한다. 웹소설은 온라인 플랫

폼을 통해 연재되는 소설이며, 웹툰은 디지털 

만화로, 멀티미디어 요소와 함께 스크롤 형식

의 독특한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

한 형태의 전자출판물은 디지털 시대의 이용

자들에게 새로운 형식과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출판업계는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종

이 형식의 전통 출판에서 디지털 형식의 출판

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종이책 판매

의 감소와 함께 전자책 매출의 지속적인 상승

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2019년의 전자책 

시장 매출은 약 4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자책 

ISBN 신청 건수는 종이책을 넘어서고 있다. 특

히, 웹소설과 웹툰 산업의 급성장이 이러한 전환

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0년 대비 2021

년 웹툰 시장의 증가 추세와 함께 오디오북과 

챗봇 등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형태의 등장이 

관측되고 있다. 또한,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

디오북 등 다양한 전자출판물의 유통량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규환, 정대근, 김

수정, 2023).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과 내부 지침에 따라 전자출판물을 지속적으로 

납본 및 수집해 오고 있다. 국제표준도서번호

(이하 ISBN)를 받은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

디오북의 전자출판물은 납본의 대상이며, ISBN

을 미발급받았으나 보존가치가 높은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의 전자출판물은 자체수

집의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

의 전자출판물 납본 및 수집 현황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납본 방식으로 입수된 전자

출판물은 41.74%, 자체 수집 방식으로 입수된 

전자출판물은 57.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

과 자체수집별 전자출판물의 유형을 보면 자체

수집된 자료유형은 대부분이 웹툰이며 납본된 

자료유형은 주로 전자책(웹소설 완결본 포함)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 3년간 ISBN

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의 납본율은 9.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이 통계조사를 통해 전자출판물의 납본

과 수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통계조

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기

반으로 하였기에 국내 전자출판물 시장에서 실

제 유통되고 있는 전자출판물 현황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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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출판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자출판물 데이

터의 수집 및 분석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통사별로 전자출판물 

데이터 관리 방식이 서로 달라서, 국립중앙도

서관이 여러 유통사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

석하는 것 자체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

집 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유통사가 관

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려 한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유통 전자출

판물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하는 초기단계에 

속성 및 속성값의 표준화 방안과 정책 및 제도

적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국립중앙도서관이 유통사 전

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시 필요한 속성은 무

엇인가?

∙연구문제2: 국내 유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자출판물 데이터의 속성값 품질은 어떠

한가? 

1.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담당자의 업무적 필

요성을 토대로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을 위한 

16개 초기 속성을 선정하고, 국내 전자출판물 

유통사 중 4개를 선정하여 16개 속성에 대한 

데이터값 작성을 요청하였다. 둘째, 4개 유통

사에서 보내온 데이터셋에 초기 선정한 16개 

속성보다 더 많은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전

자출판물 관련 속성을 16개에서 22개로 확장

하였고 유통사별로 관리하고 있는 전자출판물

의 속성명이 상이하여 속성명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한 4개의 속성(유통사, 연재시작일, 연

재종료일, 연재주기)들을 추가하여 최종 26개

의 전자출판물 속성을 확정하였다. 셋째, 최종 

확정된 26개 속성을 토대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 및 

FGI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자출판물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속성들을 도출하였다. 

넷째, 4개 유통사에서 입수한 데이터셋을 대상

으로 연구진에서 추가한 4개 속성을 제외한 22

개 속성에 대해서, 5개 요소(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데이터 품

질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절차를 통

해 국내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시 고

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연구

내용과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국내 전자출판 시장의 동향, 전자출판물에 대

한 납본 및 수집 관련 연구, 전자출판물을 포함

한 전자자원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표준화를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국내 전자출판 시장의 동향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에는 손애경(2012)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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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을 위한 16개 초기 속성 선정 및 4개 유통사에 속성별 데이터값 요청

󰀻
수집된 4개 유통사 데이터셋 기반 전자출판물 관련 속성 22개로 확장 및 상이한 속성명 표준화

󰀻
연구 차원에서 필요한 속성 4개를 추가하여 전자출판물 관련 최종 속성 26개로 확정

 󰀻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FGI
데이터 품질기준(5개 요소) 정의

󰀻 󰀻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시 필요 속성 

도출

22개 속성별 유통사 데이터 품질 검증

(연구진 추가 속성 4개 제외)

󰀻 󰀻
국내 유통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

<그림 1> 연구내용과 방법

의 전자출판에 대한 기술 지원 정책의 현황을 

검토하여, 문화기술(CT)이 이 분야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디어 융

합으로 인한 전자출판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의

하고, 새로운 출판산업 가치사슬에 적합한 문

화기술 요소를 제안하였다. 연구는 또한 스마

트폰과 태블릿 PC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글쓰

기 형태, 제작, 유통 및 독서 유형의 변화에 따

른 트렌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출판산업 가치

사슬 구조에 적합한 문화기술 요소를 도출하였

다. 또한 소셜미디어 및 개인출판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출판시장과의 연계성 및 관련 정책 

지원 범위를 알아보고, 나아가 미래 클라우드 

출판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병훈과 조정미(2021)는 해방 이후 한국 출판 

기술의 발전 및 진화 단계를 분석하였다. 여기

에는 한글 활자 개발, 인쇄소 설립 및 기술 도입 

등 출판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시작하여, 디지

털 기술을 출판 과정 전반에 활용하는 단계, 인

터넷 및 디지털 기반 유통 환경에서의 인터넷 

서점 및 전자책 서점의 활성화, 모바일 환경에

서 플랫폼 기반 출판이 본격화되는 시기 등 다

양한 단계를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출판 

생태계는 폐쇄적 가치사슬 체제에서 개방적 가

치 네트워크 체제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질적 

변화가 진행 중에 있었다. 단계적 진화에서 기

술 발달과 혁신 과정이 핵심 동인으로 작용했

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변화를 창출시켜 

복잡도 높은 지형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며, 다양한 출판 행위자들은 변화되는 지형에

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적응 전략을 통해 적합

도를 높이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1)은 국내 전자출

판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에 비해 산업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나 연구 자료

가 부족한 실정을 보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출판 콘텐츠의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출판 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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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디

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글로벌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의 구조가 옮겨가고 있으

며 출판시장 또한 이러한 흐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향후에도 국내 전자출판 

시장은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 잠재력, 폭발적

인 웹소설과 웹툰 시장의 성장이 동반되어 향

후 전자출판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과 관련

한 연구의 경우에는 Gooding과 Terras(2020)

가 “전자 법정 납본: 미래의 도서관 컬렉션을 

형성하기"라는 주제로, 법정 납본 도서관이 최

근 디지털화된 자료와 디지털 태생 자료를 수

집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다루었

다. 법정 납본 도서관은 국가 및 학술 기관으로, 

문화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한

다. 이 연구는 전자 법적 납본이 도서관,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디지

털 보존과 접근 문제에 대한 복잡한 이슈들을 

다루었다. 다양한 국가의 주요 도서관과 연구

자, 실무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집된 실제 사

례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고 도서관 이용자, 연

구자, 출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을 고려하였다. 특히, 도서관과 출판사간의 협

력을 통해 웹사이트부터 전자책까지 국립 전자 

출판물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

는 공동 노력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자료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납본 추진을 

위한 납본 제도 및 납본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

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다(곽승진 외, 

2008; 곽승진 외, 2013; 서혜란, 2003; 윤희윤, 

2003; 이숙현, 2003; 장보성, 남영준, 2010; 최

재황, 곽승진, 김정택, 2009; 한혜영, 2003). 윤

희윤(2003)은 납본 법령이 전자출판 및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서혜란

(2003)과 이숙현(2003)은 디지털자료의 수집

과 보존을 위한 납본 제도의 확대와 온라인 전

자출판물을 납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

하였다. 한혜영(2003)은 대부분 국가의 납본제

도가 인쇄물과 오프라인 전자출판물 중심임을 

지적하고 온라인 전자출판물 수집과 보존을 위

한 납본제도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납본제도 변화를 분

석하고 전자출판물 납본시스템 모델과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관리 측면을 제시하였다. 장보

성과 남영준(2010)은 전자책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납본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재

황, 곽승진, 김정택(2009)과 곽승진 외(2013)

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와 이용에 관

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곽승진 외

(2008)는 디지털자료의 납본 보상 비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근래에는 김규환, 정대근, 김수정(2023)이 국

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기

반으로 최근 3년간 전자출판물 납본 및 수집 현

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SBN을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의 납본율은 9.8%로 매우 저조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납본 의무

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

공과 함께 제재 조치 강화, 납본 현황에 대한 정

보 공개 및 공유를 통해 발행처들의 자발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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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SBN 발급 

및 납본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전자자원 수집 및 관리

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표준화를 다룬 연구

의 경우에는 하진희, 김성혁, 임순범(2003)이 

전자책 서비스업체들이 제공하는 불충분한 메

타데이터로 인해 도서관이 전자책 정보를 자동

으로 카탈로그에 추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메타데이터 

표준(예: KS X 6100, 더블린코어, MARC, TEI 

Header) 간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

기 위해 전자책 라이브러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공통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핵심 기술 요소로 정의하고 전자책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상

세 및 추가 기술 요소로 정의하였다. 남영준과 

장보성(2006)은 전자자원의 양적 급증으로 인

해 전통적인 수서정책이나 관리시스템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진 도서관의 문제를 다

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자원의 효율적 관리

와 활용을 위한 필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

고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였

다. 김정명과 박찬수(2022)는 한국과 일본의 출

판물 메타데이터 활용과 운영 방식을 비교․분

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통

해 출판 산업 통계와 도서 대출 통계 등을 제공

하는 반면, 일본은 출판 예정 일정을 포함한 종

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출판유통시스

템에서 ISBN과의 실질적 연계, 출판물 메타데

이터 등록비의 유료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공공․민간 운영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였다. 이

들 연구들은 전자출판물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였고 전자책 라이

브러리와 전자자원 관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 전자출판 시장 동향, 전자

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 전자출판물의 데이터

속성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선행연구 중에서는 김규환, 정대근, 김수

정(2023)이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립

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들의 데이

터 분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국내 유통사 전

자출판물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전자출판물 관련 초기 속성 선정 및 유통사 

데이터 요청

4개 유통사에 전자출판물 데이터셋을 수집

하기 위해 초기 요청 속성을 선정하였다. 선정 

작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의 업무적 필요성을 토대로 진

행하였으며, 초기 속성은 <표 1>과 같이 16개가 

선정되었다. 16개 속성들을 엑셀파일에 정리하

여 4개 유통사 전자출판물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해당 유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

자출판물의 유형(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

북 등)별로 16개 속성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채워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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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 제목 

 - 저자

 - 낭독자(오디오북만 해당)

 - 출판사

 - 출간일 

 - 유통사등록일 

 - 현재판매여부(Y, N)

 - 소장가(정가)

 - 대여가(대여만 해당)

 - 연재정보/파일개수

 - 총재생시간(오디오북만 해당)

 - 파일형태 

 - ISBN

 - ECN

 - 분야/분류 

<표 1>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담당자가 선정한 초기 분석 속성(16개)

3.2 4개 유통사 데이터셋 기반 전자출판물 

관련 속성 확장 및 속성명 표준화

4개 유통사에 전자출판물 관련 16개 속성에 

대한 데이터값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유통사들은 

16개 속성과 함께 추가적인 전자출판물 관련 속

성들에 대한 데이터도 작성하여 보내왔다. 4개 

유통사가 보내온 전자출판물 데이터셋을 살펴보

면, 전자출판물 유형에 따라 새로운 속성들이 추

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유통사별로 동일한 

속성명이 상이하게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특정 유통사의 경우 전자출판물 관리를 위해 부

여한 자체 식별번호(sale_cmdtid)가 활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차별성이 두

드러지는 데이터셋은 D 유통사의 것으로, 웹툰 

자료의 특성이 반영된 속성들이 존재하고(예, 최

초회차등록일, 최신회차등록일, 성인여부), ‘저자’ 

속성을 ‘글작가’, ‘그림작가’, ‘원작가’ 속성으로 세

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오디오북을 

유통하는 A, B, C 유통사는 모두 ‘낭독자’ 속성

을 제공하고 있고, 연재 중인 자료를 유통하는 

C, D 유통사는 ‘파일개수’와 ‘완결여부’ 속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통사 전자

출판물 데이터 수집시 전자출판물 유형에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속성뿐만 아니라 자료

유형별 고유 속성을 모두 포함하여 수집할 필

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개 유통사 데이터를 토대로 전자출판물 속성

명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표

준화 작업내용은 유통사들에서 이미 다수 사용

하고 있는 속성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속성

명을 단순화하거나(예, 소장가(정가) → 정가; 

연재정보/파일개수 → 파일개수), 속성명의 의

미가 불명확한 경우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예, 구분 → 자료유형; 파일형태 → 파일형식), 

표준식별기호를 하나로 통합하였다(예, ISBN, 

ECN → ISBN/ECN). 그리고 A 유통사에서만 

활용되는 sale-cmdtid는 미사용하였다. 

3.3 전자출판물 관련 최종 속성 확정

본 연구에서는 ‘유통사’, ‘연재시작일’, ‘연재

종료일’, ‘연재주기’의 4개 속성을 추가하였다. 

‘유통사’의 경우에는 납본 및 수집 업무시 ‘유통

사’가 중요한 속성일 수 있기 때문이며, ‘연재시

작일’, ‘연재종료일’, ‘연재주기’는 웹툰과 웹소

설의 납본 및 수집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중

요한 속성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 확정한 전자출판물 관련 최종 26개 속성

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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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통사 B 유통사 C 유통사 D 유통사 표준화

sale_cmdtid - - - 미사용

구분 구분 구분 - 자료유형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 부제 - - 부제

저자 저자 저자 글작가 저자

- - - 그림작가 그림작가

- - - 원작가 원작가

낭독자 낭독자 낭독자 - 낭독자

전자책 정가 소장가(정가) 소장가(정가) - 정가

회차상품정가 대여가 대여가 - 대여가

출판사 출판사 출판사 - 출판사

ISBN ISBN ISBN 연재 ISBN
ISBN/ECN

- ECN ECN -

판매상태 현재판매여부 현재판매여부 서비스 상태 판매상태

총재생시간 총재생시간 총재생시간 - 총재생시간

분야/분류 분야/분류 분야/분류 속성장르 주제

파일형태 파일형태 파일형태 - 파일형식

등록일 유통사등록일 유통사등록일 - 유통사등록일

- - - 최초회차등록일 최초회차등록일

- - - 최신회차등록일 최신회차등록일

출간일 출간일 출간일 발행일 발행일

연재정보/

파일개수

연재정보/

파일개수

연재정보/

파일개수
등록회차수 파일개수

완결여부 완결여부 완결여부 완결 완결여부

- - - 성인여부 성인여부 

<표 2> 유통사 데이터의 속성명 표준화

4개 유통사 데이터셋 기반 22개 속성 연구진에서 추가한 4개 속성

- 자료유형

- 제목

- 부제

- 저자

- 그림작가

- 원작가

- 낭독자

- 정가

- 대여가

- 출판사

- ISBN/ECN

- 판매상태

- 총재생시간

- 주제

- 파일형식

- 유통사등록일

- 최초회차등록일

- 최신회차등록일

- 발행일

- 파일개수

- 완결여부

- 성인여부

- 유통사 

- 연재시작일

- 연재종료일

- 연재주기

<표 3> 최종 확정된 전자출판물 관련 26개 속성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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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출판물 납본 및 수집 업무시 
필요 속성

4.1 설문조사 및 FGI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 5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6개 

분석 속성 중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데

이터 분석시 필요한 전자출판물 속성을 조사하

였다. 또한, 전자출판물 데이터 분석시 필요한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의견을 듣기 위해 중간관

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6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및 FGI 대상과 조사 내

용은 <표 4>와 같다.

4.2 조사결과

4.2.1 설문조사 결과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들

을 대상으로 납본 및 수집 통계조사시 필요한 전

자출판물 속성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조사는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의 전자출판물 

유형별로 26개 속성을 제시하고 각각의 속성의 

필요여부를 체크하게 하였고 최종적으로 응답률

을 산출하였다. 응답률이 60%일 경우에는 필요

한 속성으로 간주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전자출판물 유형에서 응답률이 60%인 

속성들을 살펴보면, 제목, 부제, 저자, 자료유형, 

ISBN/ECN, 파일유형, 발행처, 주제, 발행일, 정

가로 총 10개 속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10개 

속성들은 국내 유통사로부터 전자출판물 데이터

를 수집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속성으

로 봐야 할 것이다. 각각의 전자출판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책은 11개 속성, 오디오북은 13개 

속성, 웹툰은 18개 속성, 웹소설은 15개 속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물 유형의 특

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속성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4.2.2 FGI 인터뷰 결과

26개 속성에 대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담

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FGI에 참여한 중간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의 

주요한 의견을 살펴보면, 제목 관련 속성에서 

‘제목’은 통계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필수 속성

이라는데 이견이 없었으며, ‘부제’는 전자책의 

구분 일자 대상 인터뷰 내용

설문조사 2023년 7월 7일~10일
국립중앙도서관 업무담당자 

5명

- 모든 전자출판물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속성 리스트

- 전자출판물 유형(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

설)별 필요한 속성 리스트

FGI 2023년 7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 중간관리자 

및 설문조사 에 응답한 업무

담당자 등 6명

- 전자출판물 데이터 분석시 필요한 속성에 대한 

심층 의견 수렴

<표 4> 설문조사 및 FGI 일자, 대상,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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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응답결과

필드명
응답결과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자료유형 100% 80% 80% 80% 주제 100% 100% 100% 100%

제목 80% 80% 80% 80% 파일형식 100% 100% 100% 100%

부제 60% 60% 60% 60% 유통사등록일 0% 0% 0% 0%

저자 80% 60% 80% 80% 최초회차등록일 0% 0% 20% 20%

그림작가 40% 20% 60% 40% 최신회차등록일 0% 0% 0% 0%

원작가 40% 40% 40% 40% 발행일 80% 80% 60% 60%

낭독자 0% 80% 0% 0% 파일개수 20% 60% 100% 80%

정가 60% 80% 60% 60% 완결여부 20% 20% 80% 80%

대여가 20% 20% 40% 40% 성인여부 20% 20% 60% 40%

출판사 100% 100% 100% 100% 유통사 40% 40% 60% 60%

ISBN/ECN 100% 100% 100% 100% 연재시작일 0% 0% 60% 60%

판매상태 60% 40% 60% 40% 연재종료일 0% 0% 60% 60%

총재생시간 0% 80% 0% 0% 연재주기 0% 0% 40% 20%

60% 이상 응답률을 보인 속성 개수 11개 13개 18개 15개

<표 5> 자료유형별 필요 속성에 대한 응답률

속성명 의견 속성명 의견

자료유형 ∙필요

주제

∙전자책, 오디오북 / 웹툰, 웹소설 별도로 구분 
필요

∙유통사별로 달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움
 - 주제명표목표나 출판연감에서 제시하는 주제

분야 정도 분류
 - 현재 분류된 ISBN 등록 속성을 중심으로 주제

분류

제목 ∙필요

부제

∙전자출판물의 경우 권차별로 권차명(부제
목), 시리즈명 등이 별도로 있음

 - 수험서 등도 권차표제가 별도로 있음
∙부제목, 권차명, 권차표제 별도로 제시할 필요
가 있음

저자 ∙필요 파일형식 ∙필요

그림작가
∙그림작가 필요(ISBN 발급 속성에 기본값으
로 포함되어 있음)

유통사등록일 ∙불필요

원작가 ∙불필요 최초회차등록일 ∙불필요

낭독자 ∙오디오북 필요 최신회차등록일 ∙불필요

정가 ∙필요 발행일
∙발행, 제작 후 30일 이내에 납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

 - 출간일 이내 납본 비율

대여가
∙정가 없이 대여가만 있는 자료에 대한 고려 
필요

파일개수
∙총 자료수는 필요함(현재 오디오북은 종으로
만 카운트됨)

출판사 ∙필요 완결여부 ∙필요

ISBN/ECN ∙필요 성인여부
∙성인 자료의 대량 납본이 많은데 이용 제한을 
위해 필요함

판매상태

∙현 상황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자료에 대
한 요청

 - ISBN은 받았지만 판매되고 있지 않은 자료 
등 정확한 데이터 확인을 위해 필요

유통사

∙불필요
∙제작처에 대한 정보 필요(오디오북)
 - 출판사는 종이책, 제작사는 오디오북 제작
 - 출판사에 제작정보가 없으면 제작처로 구분 

필요

총재생시간
∙오디오북 필요(납본 속성에 기본값으로 포함
되어 있음)

연재시작일 ∙연재종료일은 완결여부와 연결됨
 - 연재기간이 중요함: 연재 종료 시점 예측 가능
 - 완결 자료에 대한 납본 요청에 필요연재종료일

연재주기 ∙불필요

<표 6> FGI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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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리즈명, 권차명 등이 부제목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자책은 권차별로 제목이 다릅니다. 따라서 

권차명, 시리즈명과 같이 권차명이 따로 있으며, 

수험서 등은 권차표제도 존재합니다.” (B 사서)

저자 관련 속성은 ‘저자’, ‘그림작가’ 등은 이

견없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원작가’는 납본 

및 수집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낭독자’는 오디오북에만 해당되는 속성으로 정

의하였고, 가격 관련 속성은 ‘정가’는 이견이 없

었으나, ‘대여가’는 정가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

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주제’는 

필요한 속성이나 유통사별로 구분이 매우 달라 

체계적인 정리가 어렵다고 하였다.

“분야 및 분류는 유통사별로 달라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제명표목표

나 출판연감에서 제시하는 주제분야 정도로 분

류해야 할 것입니다.” (A 사서)

“장르 구분은 전자책, 오디오북과 웹툰, 웹소설 

사이에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며, 현재 분류된 

ISBN을 가지로 목록을 중심으로 주제분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 사서)

납본과 관련한 속성을 보면, ‘발행일’은 발행

이나 제작 후 얼마나 빨리 납본이 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재종료

일’은 완결 자료에 대한 납본 요청의 측면에서 

‘완결여부’와 연결되어 필요한 속성으로 규정하

였다. ‘판매상태’는 현시점에서 판매 혹은 유통

되는 자료에 대한 납본 요청을 위해서는 필요

한 속성이라고 하였다. ‘성인여부’는 성인자료

가 대량 납본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자료의 납

본 제한을 위해 필요한 속성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유통사’는 납본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특별하게 필요치 않은 속성이라고 하였으

나, ‘오디오북’ 측면에서는 제작처와 관련한 속

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납본에 있어서는 어느 유통사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는 종이책, 제작사는 오

디오북을 제작하고 있어 오디오북의 측면에서

는 제작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 사서)

‘ISBN/ECN’에 대해서는 ISBN이 발급되었

으나 판매되지 않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이며, 유통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하고 납본 통

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체 수집 자료에 대한 통계치 포함에 대해 언

급하였다.

4.2.3 종합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국립

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전자출판물의 속성 및 통계분석 시 필요

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업무담당자가 설문

조사와 FGI 모두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

한 전자출판물 속성은 ‘자료유형’, ‘제목’, ‘저자’, 

‘정가’, ‘출판사’, ‘ISBN/ECN’, ‘파일형식’ 등 총 

7개 속성이었다. 반면, ‘원작가’, ‘유통사등록일’, 

‘최초회차등록일’, ‘최신회차등록일’, ‘연재주기’ 

등 5개 속성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료

유형별로 고려해야 할 속성을 살펴보면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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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총재생시간’은 오디오북에만 해당되는 속

성이며, ‘그림작가’와 ‘성인여부’는 웹툰의 경우 

필수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완결여부’와 ‘연재

종료일’은 웹소설과 웹툰에서 필수 속성으로 분

류하였다. 

유통사로부터 데이터 수집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부제’와 관련해서는 전자출

판물의 경우 권차별로 권차명, 시리즈명 등이 

따로 있고, 수험서 등은 권차표제가 별도로 있

어 이러한 속성을 작성할 수 있는 ‘부제’ 속성

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여가’

는 설문조사 시 전반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응

답하였으나, FGI 결과 정가 없이 대여가만 있

는 자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어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시 염두해 두어야 

하며, 셋째, ‘판매상태’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전자책과 웹툰에서만 일부 필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하였으나, FGI에서는 ISBN을 발급받았

지만 판매(유통)되고 있지 않은 자료 등에 대

한 정확한 통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속성이

라고 하였다. 넷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유통

사별로 체계가 매우 달라 어려움은 있지만, 모

든 유형에서 100% 필요한 속성이라고 응답해 

‘주제’로 통일할 수 있는 속성값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완결

여부’는 설문조사 시 웹툰과 웹소설에서만 필

요한 속성으로 응답하였으나, FGI 결과 모든 

속성에서 필요한 속성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발행일’ 속성은 

설문조사와 FGI 모두에서 필요 속성으로 응답

하였는데, 발행 후 30일 이내에 납본율을 파악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

곱째, ‘파일개수’ 속성은 설문조사 시 전자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FGI에서는 오디오북은 현재 종으로만 계산되

고 있어 총자료 수를 표시할 수 있는 속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 여덟째, ‘유통사’ 속성은 설문

조사 시 웹툰과, 웹소설에서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FGI 결과 별도로 필요치 않

는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종

이책은 출판사가, 오디오북은 제작사가 제작을 

담당하고 있어 출판사에서 오디오북에 대한 정

보가 없을 경우 제작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자출판물 데

이터 수집시 필요한 속성 및 속성값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유통 전자출판물의 데이터 품질

5.1 데이터 품질기준 정의

4개 유통사로부터 입수된 전자출판물 데이

터에 대한 품질 검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품

질 검증은 데이터 품질 요소인 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진행하였다. 

검증 대상 속성은 총 22개(연구진이 추가한 4

개 속성 제외)이며 최근 3년간(2020-2022) 유

통사 전자출판물 속성별 데이터값을 검증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제시한 <표 7>의 데이터 품질기준 

정의에 따라 데이터 품질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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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정의

완전성 필수항목에 누락이 없어야 한다.

유일성 데이터 항목은 유일해야 하며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유효성 데이터 항목은 정해진 데이터 유효범위 및 도메인을 충족해야 한다.

일관성 데이터가 지켜야 할 구조, 값, 표현되는 형태가 일관되게 정의되고, 서로 일치해야 한다.

정확성 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의 표현 값이 정확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9). p. 17.

<표 7> 데이터 품질기준 정의

5.2 데이터 품질검증 결과

5.2.1 완전성

완전성 측면의 데이터 품질을 검정하기 위해 

4개 유통사 데이터셋의 누락 데이터를 확인하

였다. 누락 데이터의 유형은 속성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와 속성은 존재하나 일부 혹은 

전체 속성값이 누락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속성 자체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 데이터와 관련하여 관

리해야 할 전체 속성들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

하는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특히 제목, 저자, ISBN

과 같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

수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A 유통사는 연재

자료의 하위자료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제목

에 *부 *화, 외전, 프롤로그, 완결, 엔딩, 오프닝 

등이 포함)의 상당 부분에 ISBN을 기재하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제목, 저자, ISBN 

등 유통사가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필수 

속성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료유형별로는 전자책에 비해 오디오

북 및 웹툰에 대한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누락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A 유통사의 경우 모든 

오디오북의 ISBN이 없고, 저자 및 낭독자도 일

부만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통사들이 전

자책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전자출판물에 대

해 데이터를 누락하지 않고 성실하게 입력하도

록 안내해야 한다. 

5.2.2 유일성 

유통사별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데이터 분석

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중복자

료들을 제거하고 유일한 전자출판물들을 식별

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D 유통사는 모든 연

재자료마다 연재 ISBN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유통사의 데이터셋에는 ISBN이 없는 자

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BN은 동일

하나 서지사항이 다르거나 반대로 동일제목을 

가진 2개 이상의 자료들이 서로 다른 ISBN을 

갖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여 ISBN이 식

별자로써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다

수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ISBN만을 기준으로 

유통사들의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중복자료를 삭

제하고 유일한 자료를 식별하는 작업이 매우 어

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유일성의 문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연재자료의 

대표표제에만 ISBN이 발급되기도 하고 각 하

위자료에 개별적으로 ISBN이 발급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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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연재자료에 대한 비일관적인 ISBN 발급 

기준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였다. 현재 국립

중앙도서관에서는 연재형 웹콘텐츠(웹툰․웹

소설)에 대해 ISBN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만 부여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 납본 시스템, 2024). 이후에는 연재 

종료 후 전자책 출판 시 ISBN이 부여되어 연재

자료에 대한 일관적인 ISBN 발급 기준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자료들은 ISBN이 

발급된 단위가 연재자료 전체이든 개별 회차이

든 간에 상관없이 ISBN을 기준으로 식별해야 

한다. 둘째, ISBN이 없는 경우, 단행본의 권차, 

연재자료의 회차 정보 등이 부실하여 자료를 구

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권차/회차 정

보를 독립적인 메타데이터 속성으로 정의하여 

해당 속성값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5.2.3 유효성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해

진 데이터의 유효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본 연

구의 4개 데이터셋에서는 날짜와 ISBN 속성이 

유효한 값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소수 발견되었

다(예, 발행일 ‘22020513’).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데이터의 유효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기계처리로 확인하여 수정 작업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5.2.4 일관성

4개 유통사 간, 그리고 동일 유통사의 데이

터셋 내에서도 속성값을 선정하고 표현하는 규

칙이 비일관적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첫

째, 모든 데이터 속성에 대해 내용규칙이 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속성값의 범위가 한

정되어 있지 않은 ‘제목’, ‘부제’, ‘저자’ 속성의 

경우 내용을 기술하는 규칙이 매우 비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부제는 서지사항의 가

장 기본적인 요소로써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제목/부제와 상관없

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웹소설이나 웹툰의 경우 장르(예, [BL], 

[GL], [리얼로맨스]), 연재․세트 여부(예, [연

재], [세트]), 완결 여부(예, 미완결) 등의 정보

가 제목/부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오디오

북의 경우 연예인 낭독자의 이름을 제목 앞에 

임의대로 추가한 사례도 발견되었다(예, 이보

영의 노인과 바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용자의 

도서 검색 및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유통

사에서 제목/부제에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일관성을 

해치고 원활한 데이터 통합 및 분석을 저해하

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표준화된 내용 규칙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BL] R의 법칙(외전)

[연재] 좀비 뽑기로 초월까지 226화

[고화질] 건달군과 안경양 01

어떤 아이가(오디오북)

마지막 잎새(배우 정해인 낭독)

이보영의 노인과 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속성값에 글작가만 

포함하기도 하고 다른 역할의 저자들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는 등 저자에 대한 속성값 선정 

규칙이 하나의 유통사 데이터셋 내에서도 통일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 방식도 저자

명만 나열하기도 하고(예, 김재춘, 배지현), 저

자 역할어와 함께 기술하기도 하고(예, 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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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커 저/김은수 역), 오디오북의 경우 연기

한 배역을 함께 기술하기도 하는 등(예, 박종

희, 유경선(아내 역))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되

고 있어서 저자 속성값에 대한 선정 및 표현 규

칙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통사별로 속성값의 범위가 다른 속성

으로 ‘파일형식’, ‘판매상태’, ‘주제’ 등이 있다. 파

일형식의 경우, <표 8>과 같이 C 유통사는 MP3 

자료를 ‘AUDIO’라는 속성값으로 표현하고, 세

트 자료의 파일형식을 입력하는 대신 ‘SET’로 

표시하고 있어서 유통사 간의 통일성이 있는 

속성값을 선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속성의 경우 유통사별로 분류체계가 

매우 상이하여 표준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와 C 유통사는 둘 다 계층적 분류

체계를 이용하고 있으나 C 유통사가 훨씬 세분

화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표 9> 참조). 

속성 A 유통사 B 유통사 C 유통사 D 유통사

파일형식

EPUB

PDF

MP3

EPUB

EPUB_KPC

EPUB_COMIC

PDF

PDF_EDU

COMIC

EPUB

EPUB_KPC

SET

PDF

AUDIO

COMIC

-

판매상태 정상, 예약, 판매금지 Y, N Y, N 게시 중

<표 8> 유통사별 파일형식 및 판매상태의 속성값

A 유통사 B 유통사 C 유통사 D 유통사

가정/육아

건강

경제/경영

과학

소설

시/에세이

역사/문화

예술/대중문화

외국어

유아(0~7세)

인문

자기계발

잡지

정치/사회

중/고등참고서

취미실용/스포츠

취업/수험서

컴퓨터/IT

-

BL

가격대별 eBook

건강/취미

경제경영

고등학교 참고서

고전

과학

대학교재/전문서적

라이트노벨

로맨스

만화

사전/기타

사회과학

소설/시/희곡

수험서/자격증

오디오북

어린이

에세이

여행

역사

예술/대중문화

외국어

요리/살림

유아

인문학

자기계발

종교/역학

좋은부모

중학교 참고서

청소년

초등참고서

컴퓨터/모바일

판타지/무협

19+

감성

개그

드라마

로맨스

무협/사극

스릴러

스포츠

액션

일상

판타지

<표 9> 유통사별 주제 속성값: 최상위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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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C 유통사의 분류체계는 주제뿐만 아니

라 자료유형(예, 잡지), 독자층(예, 청소년, 유

아), 기타(예, 가격대별 ebook) 등 비주제적인 

카테고리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에 D 유

통사는 계층적 분류체계 대신에 ‘개그’, ‘로맨스’, 

‘판타지’ 등 웹툰 장르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

입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각 유통사는 주제 및 

비주제를 포함한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제공하

고 있고 세분화 수준에서 차이가 커서 향후 전

자출판물의 주제 속성값을 표준화하여 사용하

고자 한다면 통일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출판사의 경우, 현재 동일 출판사에 대

한 여러 이명 아래에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서 통

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래와 같

이 한글명과 영문명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를 

사용하는 이명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

립중앙도서관에서는 출판사명에 대한 전거파일

을 구축하여 유통사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

문피아, MUNPiA(문피아), 문피아(MUNPia) 

BOOKK, BOOKK(부크크), ㈜부크크

㈜조은세상, 조은세상

넷째, 속성값의 표기 형식이 상이한 속성으

로는 ISBN, 유통사등록일, 최초회차등록일, 최

신회차등록일, 총재생시간 등이 있다(<표 10> 

참고). 특히 총재생시간의 경우 유통사별로 단

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합이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단순히 표기 형식이 상

이하거나 단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

적인 표기 형식 및 단위를 선정하여 사용함으

로써 비교적 손쉽게 표준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날짜 및 시간의 경우 국제 

규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5.2.5 정확성 

4개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오류들이 발견되어 

전체 데이터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파

악되었다. 예를 들어, 유통사등록일이 출간일 

이후 시점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

었고, ‘필드값 없음’이 입력되어야 할 곳에 ‘0’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 이상

치를 기계처리로 확인하여 수정 작업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

속성 표기 방식

ISBN NNNN-NN-NNNN-NNN-N

NNNNNNNNNNNNNN

유통사등록일/

최초회차등록일/

최신회차등록일/

발행일 

YYYY-MM-DD

YYYYMMDD

DDMMYY

YYYY---- 등 

총재생시간 
1~21405 사이의 정수 

0:00:00 

<표 10> 속성값 표기 방식이 상이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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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및 결론

이상과 같이 국내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

무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속성에 대한 요구사항

을 파악하고, 실제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의 속성값의 품질을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

집시 고려되어야 할 속성과 속성값 표준화 방

안과 정책 및 제도적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고려되어야 할 속성들과 속성값 표

기 방식의 표준화 요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첫째, 국내 전자출판물 데

이터 수집시 고려되어야 할 속성은 필수 및 선

택 속성을 합하여 총 21개 속성이다. 최종 속성 

도출 및 필수/선택/불필요 속성 구분은 국립중

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FGI 결과를 토대로 1

차 선별하였으며, 유통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 

품질 검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속성 및 속성값

을 고려하여 추가로 포함하였다. 자료유형별 

속성을 보면, 전자책의 경우 필수 속성 8개, 선

택 속성 10개로 총 18개 속성이며, 오디오북은 

속성
자료유형별 필수/선택 요소

속성값 표준화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자료유형 ○ ○ ○ ○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웹툰

제목 ○ ○ ○ ○ 표제, 관제, 표제관련정보

부제 ▴ ▴ ▴ ▴ 부제목, 권차표제 

저자 ○ ○ ○ ○ 저자명 + 역할어

그림작가 ▴ ▴ ○ ▴ 그림작가명

낭독자 × ○ × × 낭독자명 

권차/회차 ▴ ▴ ▴ ▴ 권/호

정가 ▴ ▴ ▴ ▴ 원

대여가 ▴ ▴ ▴ ▴ 원

발행처 ○ ○ ○ ○ 출판사, 제작사

ISBN ○ ○ ○ ○ NNNNNNNNNNNNNN

ECN ▴ ▴ ▴ ▴ ECN-NNNN-NNNN-NNN-NNNNNNNNN

판매상태 ○ ○ ○ ○ Y, N

총재생시간 × ○ × × [hh]:[mm]:[ss]

주제 ▴ ▴ ▴ ▴ 주제 구분 표준화 필요

파일형식 ○ ○ ○ ○ PDF, ePUB, MP3, MP4 등

발행일 ○ ○ ○ ○ YYYYMMDD

파일개수 × ▴ ▴ ▴ 개

완결여부 ▴ ▴ ○ ○ Y, N

성인여부 ▴ ▴ ○ ○ 전체연령가, 12세 연령가, 15세 연령가, 18세 연령가

연재종료일 ▴ ▴ ○ ○ YYYYMMDD

○ 필수, ▴ 선택, × 불필요

<표 11> 국내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시 속성 및 속성값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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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속성 10개, 선택 속성 11개로 총 21개, 웹

툰은 필수 속성 12개, 선택 속성 8개로 총 20개, 

웹소설은 필수속성 11개, 선택 속성 8개로 총 

19개 속성이다. 최종 속성 및 속성값 도출에 있

어 ‘권차/회차’ 속성은 업무담당자 요구조사에

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4개 유통사의 데이터셋 

품질 검증 과정에서 자료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하였다. ‘ISBN/ECN’ 속

성은 속성값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항목

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별도 

속성으로 분리하였고, ECN의 경우 향후 온라

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환경변화에 따라 UCI로

의 변경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발행처’의 경우 

기존 유통사에서는 출판사를 주로 사용하였으

나, 의견수렴 시 오디오북 등 제작사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되어 출판사와 제작사를 포괄할 수 

있는 ‘발행처’로 속성명을 확정하였다. 둘째, 전

자출판물 속성별 속성값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날짜 및 시간 관련 속성은 국제 규칙

인 ISO 8601에 따라 발행일, 연재종료일, 총재

생시간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속성값 내용의 

표준화를 위해 ‘파일형식’, ‘성인여부’ 등 속성

값의 범위가 제한되는 속성의 경우 선정할 수 

있는 속성값을 나열하였다. 속성값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제목’의 경우 [합본], [BL] 등 제목

과 관련 없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표제, 관제, 

표제관련정보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자료를 식

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는 저자명과 역할

어를 기입하도록 하고(예, 유리아 히로커 저/김

은수 역), 대신 ‘그림작가’와 ‘낭독자’는 이미 역

할이 분명하므로 저자명만 기입하도록 하였다. 

‘발행처’의 속성값은 이명의 발행처명을 통일된 

기관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전거제어 작업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유통사별로 주제구분이 매

우 상이하여 표준화된 속성값이 필요하다. 표

준화를 위해서는 주제명표목표, 출판연감 주제

구분, ISBN 등록시 주제구분 등을 고려할 필요

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내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

집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고려사항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통사 전자출판물

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요구사항의 

확립이다. 현재 전자출판물의 메타데이터는 출

판사나 유통사마다 형식이 다르며, 이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는 전

자출판물의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처, ISBN, 

정가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파일형식, 

주제, 파일개수, 판매상태 등 보다 세밀한 정보

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출판 및 유통업계와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표준을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는 메타

데이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출판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데이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확립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전자출판물 데이터의 수집뿐

만 아니라, 이들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의 구축도 필요하

다. 이는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출

판물의 메타데이터 및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전자

출판물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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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한 경우 메타데이터 기준의 개정이나 보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출판물 데이

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 

대상을 4개의 전자출판물 유통사로 한정함으로

써 국내 전체 전자출판물 시장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유

통사를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자출판물 데이터의 특성상,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시의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셋째, 

유통사별로 데이터 제공 정책의 차이로 인한 

수집된 데이터 간에 편차가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특정 유통사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본 및 수집 업

무담당자로 한정하여 설문조사 및 FGI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전자출판물 관련 모든 업무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

다. 그리고 실제 유통사 전자출판물 담당자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FGI가 함께 진행

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국내 유통사 

전자출판물 데이터 수집시 필요한 속성 및 속

성값(<표 11>)의 객관성과 범용성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전자출판물 

유통사를 포함시켜 연구의 대표성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전자출판물 유통 현

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자출판물 데이터의 실시간 변화를 반영하기 위

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해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변화

하는 전자출판물 유통 동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유통사 전자출

판물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유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수집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 관련 다양

한 업무 담당자들을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유통사의 전자출판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

여, 실제 국내 전자출판물 유통 시장의 요구사

항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

후 국내 전자출판물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작

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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